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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123 봉헌 511, 217 성체 496, 155 파견 124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Chris Sigua  2nd Reader Aiden Jung

입 당 송 |  시편 43(42),1-2 참조이사 66,10-11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43,16-21

화 답 송 |  시편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리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 서  |  필리 3,8-14

복음환호송 |  요엘2,12-13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    음 |  요한 8,1-11

영성체송 |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4월 06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4월 13일 주일학교 YES Fr. Jim

4월 20일 주일학교 YES Fr. Philip

4월 27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요한 8,11)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하
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불충
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호
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의 계약(契約)을 신랑과 신부 사이의 혼인 계약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
느님의 사랑을 멀리하여 계약에 불충실하고 우상숭
배에 빠지는 것을 신랑이신 주 하느님께 불충실한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자신의 불행
한 결혼생활, 즉 계속 집을 나가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달래고 집으로 데려오는 삶을 돌이켜
보다가, 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
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 나는 너를 영원히 아
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써 신의와 자비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써 너를 아내로 삼
으리니 그러면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호세 
2,16.21-22)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히 에로스라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아가페이기도 합니다.”(회칙 〈하느님은 사
랑이십니다〉 9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
는 냉혹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
는 신랑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묵시 19,7-9 참조) 
“너희 가운데 죄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너
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1요한 
4,20)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
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이웃에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자비
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치 기준의 중심
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무
한한 존엄성이 무시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속한
다는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는 남
녀 간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
어야 할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 다툼과 이혼 등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
비와 용서에 응답하는 길은 인간 삶의 중심을 인격
적인 존중과 사랑에 두고 이 사랑의 원리를 살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그 어떠한 극한적인 실존의 
상황 안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받아들
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구요비 욥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14.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글/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지난 주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현대 신학 안에서는 이 둘의 동일성
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
한 교리를 설명할 때 저는 주로 역사적 과정 안에서 체
험된 하느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교회 역사 안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과정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주로 택
합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부는 이미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대로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근원
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신
명 32,6; 말라 2,10 참조). 물론 하느님의 부성은 모성의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성별을 초월하여 
그저 하느님이신 분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9항).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를 새로운 의미에서 ‘아버지’로 
알려주십니다. ‘성자’ 곧 아들인 당신과의 관계에서 영
원히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부자 
관계와는 다릅니다. 인간 부모는 부부 사랑의 결실로 
어느 특별한 순간에 자녀를 출산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많은 부분에서 닮긴 했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출산의 관계는 성부께서 성자를 
낳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께서는 천지가 창
조되기 전부터 늘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이지 처음엔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성부에 의해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이는 성부가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 성
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으며 성부께서 어느 시점

에 성자를 창조한 것으로 보았던 아리우스 이단과의 논
쟁 사이에서 정리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비유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
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성삼위에는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 그리고 사랑 자체가 있다”(아우구스티
누스, 삼위일체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로서 성부는 
당신을 온전히 성자에게 내어주는 분, 성자는 사랑받는 
이로서 이 사랑에 완전하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러
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이어주는 끈, 
사랑 자체로서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부, 성
자와 이루시는 관계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발출
(spiratio)’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
자에게서 발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
신 자신을 선물로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기
에 성부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바로 하느님 그 자신이
며, 성자께서도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시
기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자체, 성령께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발출에 대한 교리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의 분리까지도 가져오게 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난점을 갖고 있는 주제
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의 하느님께서 각각의 위격들 안에서 이루시는 사
랑의 ‘관계’입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거기
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로 일치되는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랑
의 관계 안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공지사항       

▪사순시기 주요 전례 일정 
  - 4월9일(수): 판공성사(한 · 영),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 4월13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오전 9시 시작)
  - 4월17일(목): 주님 만찬성 목요일(합동미사), 오후 8시  
  - 4월18일(금): 주님 수난성 금요일(합동미사), 오후 8시
  - 4월19일(토): 주님부활대축일파스카성야미사(합동미사),  
               오후8시, 리셉션(부활 성야 미사 후, 체육관)
  - 4월20일(주일): 주님 부활대축일(오전9시 30분, 11시)
                  은총시장(Grace Market, 오후 12시)

▪공동체의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김수연, 이아인, 전혜영, 한은경, 한재영, 허광엽세례예정자6명
  - 김채린 카타리나첫영성체자 1명

▪부활 판공성사
  - 일시: 4월 9일(수):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한 ·영)  
  - 장소: 소성당 고해소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안내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영어), 오후 8시(한국어)
  - 장소: 대성당

▪십자가의 길 봉사 일정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장소: 4월 6일(주일), 교중미사 후 · Room A 

▪첫영성체반 가족 피정 및 하이킹
  - 일시: 4월 12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Reinhardt Redwood Regional Park Canyon      
         Meadow Staging Area
  - 참여 대상: 첫영성체반 가족

▪사랑의 모후 꾸리아 4월 월례 모임
  - 일시 ·장소: 4월 13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Room A 
  - 대상: 각 쁘레시디움 간부들

▪재속 프란치스코회 4월 월례 모임
  - 일시 ·장소: 4월 13일(주일), 오후 1시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주일학교 은총 시장(Grace Market)
  - 일시·장소: 4월 20일(주님 부활 대축일), 오후 12시·체육관
  - 대상: 모든 어린이, 학생
  - 자녀들과 함께 주님 부활 대축일 11시 영어미사 참례 후   
    은총 시장 참석을 권장합니다.

4월 11일 루카 3, 4 · 5 · 6반
4월 18일 루카 7, 8반(오후 3시)

▪주일학교 은총 시장(Grace Market) Volunteer Sign-up
  - 날짜: 4월 20일(Easter Sunday)
  - 대상: High School 
  - Signup: https://tinyurl.com/GraceMarket

▪Vacation Bible Study(VBS) Registration and Volunteer 
  - 날짜: 8월 1일(금) - 8월 2일(토)
  - 참여 대상: Pre-K through 5th Grade
  - 참가비: $40 per child
  - 등록: https://tinyurl.com/TVKCCVBS2025
  -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Volunteer Sign-up
    https://tinyurl.com/TVKCCVBSVolunteer

▪TVCS 사순절 2025 - Oasis of Hope 로컬 노숙자 지원 및 모금
  - 기간: 3월 23일(주일) - 4월 11일(금)
  - 요청 물품: 남성 여성 속옷, 기저귀, 물티슈, 등 필수품,  
              포장된 간편식
  - 기부 방법: 물품은 성당 로비에 준비된 Table에 전달   
              또는 필수품/패스트 푸드 구입용 
              Gift Card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QR code를 이용하세요.

▪성경공부반 모집
  - 북가주 가톨릭성서모임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 신청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및   
    영어권을 위한 성경공부 과목도 동일함
  - 시작일: 그룹이 형성되는대로 가능함
  - 문의: 임무영 알렉산드라(408-386-0656)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박주암(3), 박중량(3,4), 배예자(3,4), 송형철(3),          
    오택만(1-5), 유창수(3,4), 이예진(1-4), 이종구(3,4),      
    이희열(4,5), 임승구(1-12), 장찬(3), 주영근(1-12),        
    채성우(4-6),  함종식(4), 홍사현(3)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종구(3,4), 이희열(4,5), 주영근(1-12), 채성우(4-6),     
    함종식(4), 홍사현(3)
  - Bishop’s Appeal
    이종구(3,4), 이희열(4,5), 주영근(1-12), 채성우(4-6),     
    함종식(4), 홍사현(3)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12.15 $370 $4240 $270 $240 $6832.15

https://tinyurl.com/GraceMarket

